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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irector’s Memo
캐나다우드가 한국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활동을 전개해 온지도 벌써 꽉 찬 3년이 되었다. …(more)

외벽용도의경골목구조벽체의내화성능시험
2009년 1월 22일과 2월 4일 (사)한국목조건축협회의 회원사인 NShome과 삼익산업이 시험 비용과 시험체 제작에 필요한

자재와 비용을 후원하고, 캐나다우드와 라파즈석고보드가 기술 지원과 석고보드를 지원하여 …(more)

특집기사
캐나다다층목구조기술연수

2003년부터 매년 실시되는‘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은 그 동안 많은 작품과 수상자를 낳았으며,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수준

높은 작품이 출품되고 있다. …(more)

국내목조건축사례
태백토스카비니부티끄호텔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한국라파즈석고보드, (사)한국목조건축협회와 함께 국내의 다층목조공동주택 및 대규모목조건

축의 실현 가능을 위한 일환으로 내화 및 차음인정 업무에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more)

캐나다목조건축사례
마이크로텔호텔(Microtel Inn & Suites)

마이크로텔 호텔은 전세계적으로 300여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7개가 운영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다. 이

들 중 …(more)

Technical Tip 
올바른창문설치방법

“창문에 물이 새면 목조주택에 손상을 주게 될까요?”대부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예”일 것이다. …(more)

캐나다우드한국사무소1월~3월활동사항

1월5일~9일, 1월13일~21일캐나다다층목조건축기술연수

2월5일‘건축가들의목조건축/마을만들기작업’세미나후원

2월11일~15일2009 하우징브랜드페어참가

2월14일(사)한국목조건축협회의일반인을위한목조건축세미나

2월14일‘대한민국목조건축품질향상을위한간담회’개최

2월21일우드유니버시티제4기목조공동주택전문가과정, 제7기구조설계전문과정수료식

2월26일~28일KBC2009에따른목조건축물구조설계워크샵개최

3월3일(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업무협약논의

3월7일(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경골목구조감리교육종강

3월10일대한주택건설협회‘주택사업실무교육’강의

3월13일(사)한국목조건축협회와목조건축기술인증사업에관한협의

경골목구조내력벽체의차음구조와외벽용도벽체내화구조인정시험

캐나다제재목등급규정(국문판)과구조설계Workbook 기술서적발행

3월26일특별기획세미나(구조용목재규격및설계응력) 개최

3월27일특별기획세미나(목조공동주택세미나) 개최

기타행사및전시회일정

Volume 4 April 2009●



Canada Wood Newsletter Volume 4�April 2009

캐나다우드가 한국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활동을 전개해 온지도 벌써 꽉 찬 3년이 되었다.

국내 목조건축 시장의 발전과 기술 전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 중 가장 중요한 성과 하나를 꼽으라면 한

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경골목구조 벽체와 바닥구조에 대한 내화 및 차음인정서를 취득한 것을

들을 수 있다. 그 동안 내화 및 차음구조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단독주택의 범위에만 국한되어 온 목조

건축의 적용범위를 공동주택과 대형 목구조의 범위에도 가능하도록 한 쾌거였고, 특히 동 인정서를

취득할 수 있게 된 것이 캐나다우드를 중심으로 목조건축 및 자재 관련업체와 협회 그리고 대학 등의

연구기관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이루어 졌다는 사실이 이 성과를 더욱 값지게 하는 것 같다. 얼마 전 동

인정서가 단순한 인정서의 취득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미 국내 목조건축업계에서 6,000㎡까지 가능

한 목구조의 최대 적용범위에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그 동안 힘들었던 모든 순간들이 순식

간에 사라지고 이제야 제대로 결실을 맺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2008년 예상치 못했던 목조건축 시장의 선전은 또 다른 기대를 갖게 한다. 목조건축 허가 및 착공 수

는 2008년 12월 말 기준으로 10,184호와 8,191호를 보여 각각 13.4%와 17.6%의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총체적인 주택시장이 착공 호수로 볼 때 33% 이상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실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아닐 수 없다. 주 성장의 근원은 고층아파트 시장의 열세에 대한 저층 및 단독주

택 시장의 상대적인 증가와 그에 따른 목조건축의 자연스러운 증가로도 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Green건축이라는 새로운 테마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점차 목조주택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현상도 반

영된 것이라 보인다.

목조건축관련 법규 및 기준의 개발에 따른 목조건축시장의 확충과 자연친화적“Green”건축의 명제

에 가장 적합한 목조건축의 장점이 소비자로부터 점차 인식되어 가면서, 국내 목조건축의 시장이 점

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통계를 통해 읽어볼 수 있다.

캐나다우드의 새로운 한해는 그 해의 4월에 시작된다. 2009년에도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지속적

인 목조건축관련 법규 및 기준의 개발을 통해 국내목조건축 시장의 확대에 주력할 것이며, 목조건축

시장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강화된 QA 프로그램과 대학과 연계한 목조건축 교육을 시작할 것이다.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필요한 것은 발전할 수 밖에 없다. 목조건축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식.주의 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지금 전세계가 갈망하는 Green 건축의 대명사가 되기에

충분한 장점을 가진 건축이다. 경제는 어렵지만, “목조건축의 전망은 밝을 수 밖에 없다”는 희망을 가

져본다.

Korea Director’s Memo
정태욱_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소장

그 동안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가 확장된 사무실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4월 20일 같은 건물의 5층에서 3층으로 이전하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협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새주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3-7번지 203빌딩 3층

Tel: 02-3445-3834~5   Fax: 02-3445-3832 

캐나다우드한국사무소사무실이전안내



외벽용도의 경골목구조 벽체의 내화성능시험

2009년 1월 22일과 2월 4일 (사)한국목조건축협회의 회원사인 NShome과 삼익

산업이 시험 비용과 시험체 제작에 필요한 자재와 비용을 후원하고 캐나다우드와

라파즈석고보드가 기술 지원과 석고보드를 지원하여, 스타코플렉스(stuc-O-

Flex)와 제임스하디 시멘트 사이딩으로 마감된 외벽용 경골목구조 내력벽체의 내

화성능시험이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실시되었고, 두 개 벽체 모두 충분한 내화성능

을 발휘하여 2009년 3월부터 약 두 달 여간 내화구조인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목조건축 업계의 숙원인 다양한 용도와 대규모의 경골목구조 건축 시장, 특히 저

층 목조 공동주택 시장의 개발을 위해서는 법규에서 요구하는 구조의 안정성, 내

화와 차음 성능 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경골목구조체가 필요하다.

내화 성능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캐나다우드와 국내 업계 및 학계가 협력하여

2008년 초 경골목구조 내력벽체 3개와 바닥체 1개의 내화구조 인정서(캐나다우

드 뉴스레터 Vol. 1 참조)를 취득하였고, 이 내화구조를 이용하여 현재 연면적

5,500㎡가 넘는 국내최대규모의 경골목구조 건물이 시공되고 있다. 또한 이들 3

개의 내화구조인정서를 취득한 벽체는 차음구조인정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2009년 3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차음구조인정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벽체는 공동주택의 세대간 또는 복도와 세대간의 간막이벽용으로 개발된 구

조이고, 외벽으로도 사용될 수는 있으나 방화석고보드가 외벽의 옥외면에 사용되

기에는 내수성 및 방균 성능이 부족하고, 옥외면에도 2겹의 방화석고보드를 시공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가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북미의 경우엔 외벽에 대한 내화구조로는 화재가 건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건물과 건물간의 이격거리가 충분히 확보되면 외벽의 옥내면

만 내화성능을 요구하고, 내화시험 시 외벽의 옥내면만 가열하여 내화성능을 부

여한다. 외벽의 옥외면에 화재가 발생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인 경우엔, 불

연자재로 된 사이딩 자재나 외벽의 옥외면에 석고덮개(Gypsum Sheathing) 자재

를 스터드에 직접 또는 구조용목질판재 (합판 또는 OSB) 위에 추가로 시공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전단벽으로의 성능에 내화성능을 추가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인정시험인 경우엔, 외벽인 경우에도 옥내면 및 옥외면 모두

에 가열을 하는 방법으로 시험을 하여야 하고, 옥외면의 구조용목질판재 위에 석

고덮개 자재를 추가적으로 시공한 구조물에 대해서도 구조용목질판재에 대한 가

스유해성 시험을 요구하는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해석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

여, 이들 벽체에 대한 내화구조인정 노력은 포기되고 내화구조 관련 규정의 개정

과 관련시험기관의 명쾌한 해석이 가능할 때까지 유보되게 되었다. 구조용목질판

재는 풍하중과 지진하중과 같은 측방하중에 저항 하는 구조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경골목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일본이나 북미 지역에서 년 중 40만에서

100만호 이상의 주택이 지어지는 대표적인 이유가 목조건축의 내진에 대한 우수

한 성능이 이러한 구조용목질판재를 사용한 전단벽구조에서 쉽게 얻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는 내화구조 관련 규정의 모호성과 가스유해성시험 방법이나

적용여부에 대한 불합리한 해석, 인정시험을 관할하는 연구원들의 목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가장 우수하고도 보편적인 방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옥외면의 시험 직전 모습 (화염에 노출된 옥외면은 7.5mm

두께의 제임스하디 시멘트 사이딩을 15mm 아쿠아락 석고

보드위에시공하였다.)

옥외면 가열 시험 종료 후 모습 (시멘트 사이딩이 일정 시간

동안 화염을 막아 아쿠아락과 구조를 보호하여 시험 종료

후에도아쿠아락이제형태를유지하였다.)

옥외면의 시험 직전 모습 (화염에 노출된 옥외면은 19mm

두께의 시멘트 몰탈 미장 위에 2mm 두께의 스타코플렉스

로마감하였다.)

옥외면 가열 시험 종료 후 모습 (스타코가 추가로 제공한 보

호로1시간이상의내화성능을발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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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하디시멘트사이딩마감외벽

예비시험모습

� 스타코플렉스마감외벽예비시험모습



캐나다우드와 업계는 다양한 외장재로 마감할 수 있고 전단벽으로 설계가 가능하

며 경제적인 구조용목질판재로 옥외면을 구성한 벽체의 내화인정을 위한 사전 연

구로 구조용목질판재 및 구조용목질판재에 석고덮개를 추가한 외벽 구조에 대한

예비시험을 하여 이미 이러한 벽체가 KS F 2257 기준에서 요구하는 하중 지지력,

차염성, 차열성 기준 모두를 충족시킴을 확인하였지만 한국건설연구원에 인정신

청 시 중도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캐나다우드는 구조용목질판재를 사용하지 않은 외벽의

내화구조 개발을 계속하였고, 강화된 내수성과 방균성능을 갖고 있는 라파즈석고

보드의 아쿠아락 석고덮개를 이용한 벽체의 내화 성능시험을 여러 차례 실시하였

다. 하지만, 아쿠아락 15mm 한 겹만으로는 1시간의 내화 성능을 만족시킬 수 없

는 것이 이들 시험을 통해 확인되어, 내화 성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스타코와 시

멘트 사이딩의 설치를 고려하게 되었다.

이 들 두 벽체는 업계의 협조로 예비시험을 통한 사전 성능시험을 마치고 인정신

청이 추진되어 2009년 3월부터 약 2개월에 걸친 인정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인정

시험에서 1시간 내화성능이 입증되면 3년 유효기간의 인정서를 발급받게 되고 3

년 동안은 추가적인 인정 절차 없이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L-W12DI  

L-W12DSSI 

L-W12DD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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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사이딩
두께 7.5mm 이상

R-11 유리섬유
단열재

방화석고보드
두께 12.5mm 2겹

아쿠아락
두께 15mm 1겹

스터드 2×6 이상
간격 16 o.c. 이하

스타코플렉스
마감 2mm 이상

R-11 유리섬유
단열재

방화석고보드
두께 12.5mm 2겹

시멘트몰탈
두께 19mm 이상

아쿠아락
두께 15mm 1겹

스터드 2×6 이상
간격 16 o.c. 이하

외벽#1: 제임스하디시멘트사이딩마감외벽디테일

�옥외면: 15mm 라파즈아쿠아락+ 7.5mm 제임스하디시멘트사이딩

�벽골조: 2×6 SPF 2등급@ 406mm o.c. + 140mm 그라스울

�옥내면: 내부: 12.5mm 라파즈방화(방화방수) 석고보드2겹

외벽#2: 스타코플렉스마감외벽디테일

�옥외면: 15mm 라파즈아쿠아락+ 메탈라스+ 19mm 시멘트몰탈+ 

2mm 스타코플렉스마감

�벽골조: 2×6 SPF 2등급@ 406mm o.c. + 140mm 그라스울

�옥내면: 12.5mm 라파즈방화(방화방수) 석고보드2겹

� 내화구조인정서를취득한

경골목구조내력벽체3개



2003년부터 매년 실시되는‘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은 그 동안 많은 작품과 수상

자를 낳았으며,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수준 높은 작품이 출품되고 있다. 캐나다우

드에서는 2006년부터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을 후원하고 있으며 특히 계획부문

수상자들에게 캐나다에서 2주 동안‘다층목구조 기술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국내 목조건축 전문가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캐나다우드는 2008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의 수상자들을 비롯한 건축, 시공, 자재

등 다양한 목조건축 분야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1월 5일부터 19일까지 강원도

횡성에서의 이론 교육 및 브리티쉬 컬럼비아 공과 대학(British Colombia Institute

of Technology, BCIT)의 벤쿠버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목조건축 관련한 이론 교육

과 경골목구조 시공 현장 및 목구조 대형 건물 견학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특히 이번 연수 프로그램에서 이론교육과 병행하여 실시된 캐나다 벤쿠버 지역의

현장 견학 프로그램은 2층 단독 주택 단지에서 2세대 이상의 소규모 연립 주택, 타

운하우스뿐 아니라 다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다층 목구조에 이르기까지 캐나다의

다양한 경골목구조 건축물들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아래는 이번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2008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수상자인 정고

은씨의 캐나다 목조건축 탐방기를 소개한 것이다.

이번 캐나다 목조건축 탐방은 1월 5일부터 강원도 횡성의 숲체원에서 진행된 경

골목구조에 전반에 대한 이론 교육에 이어 캐나다 밴쿠버 및 휘슬러에서의 경골목

구조 다층공동주택과 다양한 목조건축물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이지만 목조건축은 생소한 분야였고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대중화되지 못한 영역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캐나다우드의 프로그램을 통

해 선진국의 목조건축 기술을 직접 보면서 국내에도 우수한 목구조 건축물의 사례

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시간이었다. 

국내 이론교육은 캐나다 브리티쉬 컬럼비아 공과대학(BCIT)의 웨인 스티븐스 교

수가 4박5일 동안 하루 8시간의 수업으로 건축자재로서의 목재, 경골목구조 공법,

구조 설계 및 디테일 순으로 진행되었다. 국내 교육이 이루어진 숲체원은 숙소로

부터 강당에 이르는 다양한 건물이 경량 목구조와 구조용 집성재(글루램)로 지어

져, 이론교육이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어 교육의 장소로 적합했다.

첫날 이루어진 재료 수업에서 형태와 구조적 역할 따라 다양한 공학목재의 종류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특히 구조용 집성재는 직선 부재로만 여겨오던 나무에서 자유

로운 형태의 건축물로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런 재료들이 생산하

특집기사
캐나다 다층목구조 기술연수

캐나다 목조건축 탐방기

정고은_아주대학교 건축학부(2008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계획부문 본상 수상)

다층목조공동주택

다층목조공동주택현장견학모습

목구조레스토랑

목조양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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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시공현장에서도 함수율 검사가 이루어지는 등 제품과 시

공 품질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몇 일 수업을 진행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목구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수분의 침투로 발생하는 문제들이며, 캐나다에서는 목조건물의 수분으로부터 보

호하기 위해 기초, 개구부 방습과 방수, 외부 벽에 레인스크린 등의 철저한 수분

관리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이 목구조가 점차 확대 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잘 지켜지고 시공되느냐에 따라 목구조의 보급과 정착

뿐 아니라 발전 가능성을 좌우할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4박5일간 이루어

진 이론수업은 목구조에 대한 무관심에 의한 무지에서 관심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캐나다에서의 현장 방문은 주로 목조다층구조물과 대형목조건물위주로 이루어졌

다. 단층 목구조도 생소했는데 목조 다층구조물은 캐나다의 발전된 목조 건축술을

보여주고 있었다. 실제로 캐나다와 미국에서 지어지는 건물의 80%이상이 목재를

주 건축자재로 사용하고는 목조건축물이며, 물론 이는 북미의 풍부한 목재를 바탕

으로 하고 있다. 

처음 방문한 곳은 Polygon사의 4층 다층목조 공동 주택 공사 현장이었다. 목조주

택이면 구조뿐만 아니라 외관까지 목조일색인 우리나라와 다르게 캐나다의 목구

조는 다양한 외관으로 마감하였다. 목조주택 특유의 삼각형의 지붕구조체는 구조

계산이 되어 공장에서 제작한 트러스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하중을 받는 부재 또한 같은 역할이라도 하중의 크기에 따라 필요한 경

우 다양한 공학목재를 사용하여 시공하고 있었다. 또한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책으로 전단벽과 기초부터 상부층까

지 연결되는 보강철물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적 움직임에 대응하도록 사용하고 있

었다

캐나다는 시청과 도서관, 주민문화센터 등 공공시설을 목구조로 건축하여 대형목

조건물에 대한 인식변화와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노인요

양시설과 장애인 시설 등에서는 목조가 구조체로서뿐만 아니라 심리적 환경적인

재료로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휘슬러 도서관 역시 대형 목구조 건축물중

의 하나로, 목구조는 구조체와 외장재로서 역할을 동시에 하며, 다양한 재료를 함

께 사용하여 하중을 부담하고 있었다.

마지막 날 방문하게 된 BCIT 대학에서는 직업전문과정으로서 목조건축전문과정

을 이론 실습을 기반으로 기간별로 다양한 코스를 갖추고 있었다.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밟아 전문적인 목수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BCIT의 캠퍼스에 지어

진 AFRESH Home 목조건축 연구실은 실험 주택으로 목조가 자재로서의 친환경

성 뿐 아니라, 건강한 실내 주거 환경을 위한 열회수 공기순환 장치와 태양전지,

연료 전지, 지열 등 다양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목구조와 결합하여 지속가능성

을 볼 수 있었다.

4박 5일간의 이론교육이 목구조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였다면, 캐나다에서의 현

장견학은 목조건축 사례를 통해 목구조 산업의 발전가능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었다. 무궁무진한 캐나다의 목조건축의 응용사례를 보면서 국내에서 목조건축의

붐이 일고 다양한 형태의 목조주택이 보급되는 날을 꿈꾸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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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주민회관

스퀘미시어드벤처센터

현장견학단체사진

BCIT대학특강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한국라파즈석고보드, (사)한국목조건축협회와 함께 국

내의 다층목조공동주택 및 대규모목조건축의 실현 가능을 위한 일환으로 내화 및

차음인정업무에꾸준한노력을하고있다. 이러한노력의결실로2008년3월에경

골목구조 벽체 3개의 내화인정서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받게 되었다. 이

를 업계 및 현장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동안 세미나, 뉴스레터 기사 등을

통해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였는데, 드디어 국내 최대규모의 경골목구조 호텔에 인

정받은 내화구조 벽체가 사용되었다. 씨앤비 종합건설ㄜ에서 시공하는 태백의 토

스카비니 부티크 호텔은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는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의 도움

으로 라파즈석고보드에서 취득한 내화구조인정서를 활용하였고, 건축연면적이

5,968㎡에 달하는데 이는 건축법규에서 허용하는 목조건축물의 최대 적용범위인

6,000㎡의범위로서, 전층에스프링클러시스템을추가하여가능하게되었다.

아래는 씨앤비 종합건설ㄜ에서 제공한 토스카비니 부티끄 호텔의 소개이다.

1. 건축배경

해발 710m 고지의 산악지대인 강원도 태백. 이곳에서의 건축은 콘크리트 보다는

목재라는소재가어울리며친환경적인면에서도목재가강하게어필하였다. 

타 지역에 비해 겨울이 긴 지역(10월말~4월초)이라 습식 공법 적용 시 공기 와 비

용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목조건축을 적용하면 숙박시설의 특성상 많은

내부 벽체를 쉽고 빠르며 경제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

게 된다.  이러한 장점을 잘 활용하면 콘크리트 구조로 시공하는 것보다 50% 이상

의건축비용을줄일수있게된다.

2. 건축컨셉

이 호텔은 국내 최대의 목구조 건축물이다.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 지방을 중심

으로 한 유럽식 건축양식을 재현하여 유럽 전통의 광장문화에서의 추억과, 와인과

함께하는 이국적이고 아늑한 느낌을 전달 하고자 하였다.

유럽 앤틱 스타일의 객실, 재즈바, 베이커리, 와인 저장고, 이탈리안 레스토랑, 세

미나실 등을 갖춘 부티끄 호텔로 연회행사와 워크샵, 교육, 세미나 등 다양하고 품

격있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독특한 명소가 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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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목조건축 사례

태백 토스카비니 부티끄 호텔



3. 건축개요

위치 :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49-5번지외 4필지

대지면적 : 13,861㎡
용도 : 숙박시설 (객실수 58실)

규모 : 지하1층, 지상 2층

구조 : 경골목구조

연면적 : 5,967.80㎡
외부마감 : 지붕- 지중해풍 오지기와

외벽- 점토벽돌 과 프레스코 기법의 조화

창호- 목재창호와 목재 shutter 

4. 건축구조

�구조 : 경골목구조의 층식구조 (2×6 외벽) 

�구조용자재 :  캐나다산 SPF 규격재, OSB, 글루램

�주요고려사항 : 다중 이용 시설물(숙박시설) 이라, 차음,방수,내화 성능 등이 우

려 되었고, 특히 산악지대 이므로, 겨울철 적설 하중에 대비한 보강과 계곡 특유의

돌풍에 대비한 구조 공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했다.

차음 : 객실간 간막이벽의 차음, 층간 차음의 2가지 측면으로 고민하여 객실간의

간막이벽은 2×4 이중벽으로 설계하고, 층간 차음은 2층 바닥에는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차음제를 깔고, 경량기포콘크리트를 타설, 1층 천정은 2층 바닥장선에서

305mm를 다운 하여 바닥과 분리된 천장장선을 설치하고 내화성능을 위해 2겹의

12.5mm 방화석고보드로 설계했다.

방수 : 건물의 일부 유격이나 충격이 있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화

장실은 거실, 방바닥 보다 50mm를 낮추어 바닥장선을 설계하였고, FRP 시공을

하면서 섬유질 성분을 많이 첨가시켜 크랙 및 충격이 있더라도 방수층 손실이 없

도록 고려하였다.

내화 : 목구조 건물이라 가장 걱정되는 것이 화재였기 때문에, 내화인증서 기준대

로 이행 하였다. 내,외부 모든 천정과 벽에 12.5mm 두께 방화석고보드 2겹을 시

공하여 1시간 내화성능을 충족 시켰다.

적설하중 : 해발 710m에 시공되는 건축인 만큼 겨울철 순간 적설량을 70~100cm

까지 예상하여 주요구조를 보강 설계하였다.

풍하중 : 계곡 특유의 돌풍으로 시공상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서까래와 벽체 스

터드 사이에 블로킹 보강 등으로 측방하중에 대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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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도

캐나다산SPF 규격재

조감도



위치 : 캐나다 온타리오주 패리사운드

용도 : 호텔

구조 : 경골목구조, 목재지붕트러스

공법 : 프리패브 패널

규모 : 2,790㎡(850평), 3층

골조공사기간 : 2005년 10월초~11월 중순까지 6주

마이크로텔 호텔은 전세계적으로 300여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

는 7개가 운영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다. 이들 중 온타리오주 페리사운드 지역에

있는 마이크로텔 호텔은 경골목구조 방식으로 시공된 3층 건물로 2,790㎡에 달

하는 골조 공사 기간이 불과 6주 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마이크로텔 호텔 프로젝트의 예산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건축가는 처음에는 이 호

텔을 스틸구조로 건축하려고 생각했었다고 한다. 그러나“재료 자체의 비용만 비

교해 볼 때도 스틸이 목조보다 30% 이상 높았다”라며 경골목조방식을 채택한 이

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건축공사 완료 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화석연료

가 많이 사용되어 제작된 다른 구조재로 동급 규모의 호텔을 건축할 때 보다 전체

공사비용이 목조로 했을 때 30%가량 절감됐다. 프리패브 공법을 사용하게 된 것

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였고, 에너지 효율적인 목조건물을 이 공법을 통해 비용도

절감하고 우수한 시공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신속하게 완성시킬 수 있었다. 이 건물

에 사용된 전체 목재량을 보면, 제재목이 210㎥(92,000 BF), 합판과 OSB가

1,600여 장이 소요되었다. 이에 따라 이 목조호텔은 총 216톤의 이산화탄소를 흡

수하고 있게 되는 것인데, 이 같은 양은 승용차 한 대가 38년 동안 뿜어내는 이산

화탄소량과 맞먹는 엄청난 양이고 그만큼 지구의 환경을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 건물개요

마이크로텔 호텔은 64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는 3층 목조건물이다. 1층의 로비

부분을 제외한 모든 층은 같은 레이아웃으로 평면이 구성되어 있다. 이 목조호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공 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평면이 3,600mm

(12feet) 모듈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본 모듈과 반복적인 패

턴을 설계에 반영한 것이 프리패브 패널의 계획과 제작을 최적화 할 수 있게 하였

고, 마감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

건물의 주요구조부는 2×6 외벽과 2×4 내벽, 나비 500mm의 I-형 장선 바닥 그

리고 목재트러스 지붕으로 구성되어있다. 외벽은 R-19 그라스울 단열재와 함께

2×6 스터드를 406mm(16�) 간격으로 배치하고, 그 위에 16mm(5/8�) 두께의

OSB를 설치하고 방습지를 시공한 후 비닐사이딩으로 마감했다. 외벽의 옥내면에

는 6mil(0.15mm 또는 0.006�) 두께의 비닐 수증기막을 치고 방화석고보드를 시공

했다.  2-3층 바닥은 I-형 바닥장선 위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19mm(3/4�) 두께의

T&G OSB를 깔고 못으로 고정했으며, 그 위에 19mm(3/4�) 두께의 경량기포콘크

리트를 타설했다. 지붕에 사용된 목재트러스 역시 현장 시공이 빠르고 간편하도록

공장에서 제작되었다. 지붕, 벽 패널 및 바닥에 대한 설계는 패널제조 회사가 책임

졌으며 시공과정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 공정을 최대한 단순화 시켰다. 

마이크로텔호텔전경

현장에서조립중인프리패브외벽패널

바닥덮개위에세워진프리패브외벽패널

캐나다 목조건축 사례

마이크로텔 호텔 (Microtel Inn & Su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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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제작된 프리패브 패널은 쉽고 빠르게 현장에서 조립된다. 먼저, 현장으로 운

반된 패널은 설치될 때까지 순서대로 쌓아서 보관된다. 특히 패널 안에 구조상 중

요한 스터드는 표시를 해두어 지붕 큰보 또는 보에서 전달되는 집중 하중의 위치

를 알게 하고 이를 통해 상부의 집중 하중이 스터드의 중심에 위치하는지를 확인

한다. 벽체 패널을 세울 때는 각 패널의 밑깔도리를 바닥덮개에 먼저 고정시키고

수직으로 세운다. 세워진 패널들은 양쪽 끝에 있는 스터드의 위, 중간 및 아래쪽에

못으로 고정한다. 외벽 패널의 밑깔도리 부분은 406mm(16�) 간격으로 89mm

(16d) 못을 바닥시스템까지 뚫고 가도록 박아준다.

� 내화

캐나다 건축법규는 건물의 규모나 거주형태에 따라 내화등급에 적합한 구조물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마이크로텔 호텔은 바닥에 필요한 1시간의 내화성능

을 충족시키기 위해 I-형 바닥장선 하부에 한 겹의 15mm(5/8�) 두께 방화석고보

드를 시공하고, 수직으로의 방화구획이 관통하게 되는 수평구조에 대한 최소한의

방화구획조건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최상층 천장에는 두 겹의 15mm(5/8�) 두께

방화석고보드를 시공하였다.

� 차음

호텔건물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차음성능을 확보하는 것은 이 프로젝트에서 아주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였다. 차음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객실 간 벽체는 2×4 스

터드를 400mm 간격으로 배치 그 사이에 차음용 단열재를 넣은 후 목질 화이버보

드(Fibreboard)로 양쪽 면에 설치했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 방화석고보드로 마무

리했다. 이러한 시공법을 통해 법규에서 요구하는 적정 차음등급을 확보할 수 있

었다.

� 단열

목재는 철보다 400배, 콘크리트보다는 10배 이상의 단열성능이 있다. 목조건물의

우수한 단열성능 덕분에 온도조절기에 의해 작동되는 가스벽난로와 건물의 기계

및 전기장치로부터의 폐열만 가지고도 겨울철에 호텔의 공용공간을 따듯하게 유

지하는데 충분했기 때문에 호텔 공용공간에 설치된 전기 벽난로를 단 한번도 켜지

않았다. R-30 뿌림단열재가 지붕트러스 공간에 통풍을 위해 배플(baffle)과 함께

사용되었고, 외벽에는 R-19 그라스울 단열재를 사용하였다.

경골목조로 시공된 이 호텔은 건축주와 건물에 필요한 모든 요구사항을 아주 저렴

한 비용으로 만족시킬 수 있었는데, 스틸구조보다 약 30% 정도 비용이 절감되었

다. 다른 건축시스템과 비교해 공사기간이 훨씬 짧은 경골목구조 방식은 저렴한

운영비와 장래의 증측 또는 변경에 대한 적용이 쉬운 이유로 인해 이 프로젝트 담

당 건축가는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다시 목조를 사용할 계획을 갖게 되었다.

크레인으로운반되어설치되는목재트러스

호텔공용공간에있는전기벽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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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바닥에시공중인I-형바닥장선



“창문에 물이 새면 목조주택에 손상을 주게 될까요?”대부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문을 목골조 위에 직접 설치하고, 창문과

외부 마감재 사이의 틈새를 세밀하게 막고 그렇게 해서 완공된 집을 새 주인에게

양도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변하게 된다. 창문 주변에 봉인된 밀폐재는 그 성

능이 저하되기 시작하고 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아래로 내려앉으며 정착

하게 된다. 창문 주변의 실리콘은 창문 플랜지(Flange)로부터 서서히 떨어져 나가

기 시작한다. 처음엔 물을 건물 외부로 배수시켜 주던 창문이 그 기능을 못하여,

이젠 집안으로 수분이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한다. 다행히도, 시간이 지나면서 창

문의 시공방법도 개선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창문을 통해 누수가 되더라도 그

누수 된 물 때문에 목조주택이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Technical Tip
올바른 창문설치 방법

Kerry Haggkvist / Construction Advisor / 캐나다우드중국사무소

창문배수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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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창문은 누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자. 그 계획이라는 것은 스폰지나 양동이 같은 것으로 집안에

있는 물을 퍼내는 것이 아니라 벽에 창문을 설치하기 전 누수에 대비하는 것을 의

미할 것이다.

창틀받침(sill)에 방수막을 설치하게 되면 수분이 그 밑에 있는 목골조로 흘러 들어

가는 것을 막아준다. 창문 개구부 측면에서도 역시 방수막 설치는 필요하다. 수분

이 확실히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합판 한 겹을 사용해서 멤브레인

(membrane) 안쪽 면을 올려준다. 



그런 다음 방습지로 개구부를 감싸고 창문을 설치 한다. 이때 항상 명심해야 할 사

항은 창문 위쪽에 있는 방습지는 창문 위를 감싸도록 해야 하고 절대로 창문 개구

부 안쪽으로 감싸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실, 그 부분에 있는 방습지 뒤에 금

속 플래싱을 사용하면 수분이 그곳으로 스며드는 모든 가능성을 억제하게 된다.

이러한 작업은 불과 몇 단계만을 거치면 되고 사용되는 자재도 아주 저렴하다. 그

러나 이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은 수리 또는 손상된 명예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면

엄청난 것이다. 

여기에 첨부된 몇 가지 그림자료를 참조하면 여러분도 쉽게 이런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캐나다우드로 연락을 하면 현장 교육 담당자를 여러분의 시

공현장으로 파견하여 설치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다. 

House Wrap

House Wrap

rap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BC주) 내륙지방의산림

BC주의 산림은 80%이상이 코스트산맥 동부에 있다. (코스트산맥은 캐나다 BC

주와 미국 알래스카 주에 걸쳐 있는 산맥)

BC내륙지방의 산림은 BC주에서 가장 거대한 산림과 다양한 수종을 가지고 있다.

BC 내륙지방의 산림은 남부지역의 폰데로사파인에서 컬럼비아 산지의 서부산 레

드시다(적삼목)와 헴록(솔송나무) 그리고 유콘주 경계를 따라 서식하는 스프루스

(가문비나무)와 파인(소나무) 아한대 산림에 이르기까지 12,000km에 걸쳐있다.

BC 내륙지방의 북-중부 산림지역은 남한의 5.4배이며 인구수는 약 34만 명 정도

로 약 1,042만 명인 서울인구의 1/30정도이다. 면적은5,500만 ha로, 이 중 2,500

만ha는 벌채가 가능한 산지이며, 전체의 절반이 넘는 3,000만 ha는 벌채되지 않

는 원시림으로 보존될 것이다.

BC 내륙지방의 남부지역은 건조한 초지와 높은 산맥, 비옥한 계곡과 광대한 산

지, 거대한 강들이 있는 매우 다양한 지역이다. 면적은 2,400만ha로, 75만 명의

인구가 거주한다. 1,500만ha이상이 산림이며, 이 중 절반 정도는 보호림이거나

혹은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벌채가 어려워 원시림 상태로 보존될 것이다있다.

Did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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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2009 하우징브랜드페어

에 참가하여 캐나다산 제재목의 우수성을 알리고

기술서적을 배포하였다. 캐나다우드는 캐나다산

SPF를 사용하여 벽체와 기둥, 지붕 트러스, 가구

등으로 부스를 디자인하여 부스 방문자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캐나다우드 부스를 찾은 참관객들

은 자세한 캐나다산 제재목의 안내와 많은 기술서

적등의자료를받았으며, 캐나다우드한국사무소는하우징브랜드페어기간중에(사)한국목조건축협회와공동으로일반인을위한세미

나개최와관련전문인을초청한목조건축품질향상을위한간담회도개최하였다.

하우징 브랜드 페어 기간 중 캐나다우드 한국사무

소와 (사)한국목조건축협회에서는 일반인을 위한

목조건축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심국보 박사가‘저탄소 녹

색성장과 목조주택’을 통해 목재와 목조주택의

친환경성을 다시 확인하였고, 미추 건축사사무소

소장 송재승 원장이 한국목조건축대전에 그간 출

품되었던 목조건물을 중심으로 다양한‘국내 목조건축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캐나다우드 중국사무소의 케리 헥비스트씨가 단독주택

과공동주택의장점을결합한저층공동주택의한형태인‘타운하우스의시공’을발표하였다.

� 2월14일(사)한국목조건축협회의일반인을위한목조건축세미나

(사)한국목조건축협회와 캐나다우드가 공동 주관하는 캐나다 다층목조건축 기술연수가 1월 5일부터 5일간 강원도 횡성 숲체원에서의

이론 교육과 1월 13일부터 일주일간 캐나다 현지에서의 현장 견학으로 실시되었다. 금년으로 4회를 맞은 이번 연수는 다층 경골목구조

공동주택의시공에대한교육뿐만아니라, 숙박, 도서관, 양로시설, 복합용도건물, 경전철역사등다양한목구조의견학기회도제공하

였다. 이번연수에는브리티시콜럼비아공과대학(BCIT)의웨인스티븐스교수가교육을담당하였다. 

� 1월5일~9일, 1월13일~21일캐나다다층목조건축기술연수

현대목조건축연구회와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가 공동 주최한‘건축가들의 목조건축/마을 만들기 작업’세미나가 2월 5일 코엑스 컨퍼

런스센터 320호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1부에선 가와건축 최삼영 대표, 정림건축 김은미 실장, 솔토건축 조남호 대표, 목조건

축디자인센터 김진희 대표 등 건축가들의 다양한 목조건축 설계에 관한 발표가 있었으며, 2부는 외국의 목조건축관련 기술소개로 캐나

다우드한국사무소정태욱소장의캐나다의목조주택발표와일본타니가와건설니찌이시전무이사의일본목구조공법소개가있었다.

� 2월5일‘건축가들의목조건축/마을만들기작업’세미나후원

� 2월11일~15일2009 하우징브랜드페어참가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1월~3월 활동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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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체원이론교육 숲체원이론교육수료후단체사진 캐나다다층경골목구조공동주택현장방문



� 2월14일‘대한민국목조건축품질향상을위한간담회’개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하우징브랜드페어 기간 중에 그랜드 인터컨

티넨탈호텔에서목조건축품질향상을위한간담회를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캐나다우드의 QA프로그램을 정태욱 소장이 소개하고 캐나

다우드에서 제공하는 목조건축 품질인증시스템인 Five Star 프로그램

을 캐나다우드 중국사무소 그렉 호잉 부소장이 소개하였다. 이어서

(사)한국목조건축협회 이정현 회장이 목조건축품질인증제의 필요성과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였다. 간담회에는 목조건축 시공관련 업체와 건

축사사무소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하여 국내 목조건축의 품질인증시스

템의 도입에 높은 호응을 보였으며, 구체적 방안 등 많은 의견을 교환

하였다.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가 후원하는 (사)한

국목조건축협회-우드유니버시티의 제4기

‘WBI-목조공동주택설계,시공,감리전문가

과정’과 제7기‘WDO-목조건축 구조설계

이론 및 Software 실무과정’이 2월 21일 종

강과 함께 수료식을 하였다. 10월 4일부터 5

개월간 진행된 목조건축 전문가 과정을 수

료한 교육생들은 캐나다우드가 인정한 수료

증을 교부 받았으며, 앞으로 목조건축 관련

산업에크게이바지할것으로기대된다.

� 2월21일우드유니버시티제4기목조공동주택전문가과정, 제7기구조설계전문과정수료식

캐나다우드한국사무소정태욱소장은(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사)한국목조건축협회이정현회장과함께방문하여업무협약을논

의하였다. 이 날 방문으로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의 소개 및 활동사항을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 알렸으며 기술관련 책자 지원, 세미

나, 기술지원 등 협력사항을 논의함으로써 앞으로 한국목조건축협회와 함께 국내 구조기술사들이 목조건축 구조설계에 관심을 가지도

록노력하기로하였다.

� 3월3일(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업무협약논의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충남대학교 목구조 연구실, 우드유니버시티와 공동

으로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2009 건축구조기

준에 따른 목조건축물 구조설계 워크샵’을 개최했다. 목조건축 전문교육기관인

우드유니버시티 교육생 및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등 40

여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그 동안 목조건축 관련 종사자들이 필요로 하던 경

골목조건축의구조설계를좀더쉽게할수있도록개발된엑셀프로그램을이용

하여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샵은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의 지원으로 충남대 목

구조연구실에서 개발한 Workbook 소개 및 사용법을 알려주고, 예제 풀이와 각

자 준비한 설계도면을 직접 실습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워크샵 참가자에

게는Workbook교재와예제풀이집, 엑셀프로그램이제공되었다.

� 2월26일~28일KBC2009에따른목조건축물구조설계워크샵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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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2월개강한캐나다우드가지원하는교육프로그램의하나인(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의경골목구조감리교육이종강하였다. 빠

르게 성장하고있는 목조건축 시장의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 설계와구조 및 시공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이 교육은 10

회의 강의와 현장 견학을 포함한 강의로 3개월 간 진행되었고, 경골목구조건축에 관련된 법규와 기술적 기준과 외국의 사례 등의 교육

을통해목구조의연립화와다층화에따른구조, 내화, 차음기준에대한교육에중점을두었다.

� 3월7일(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경골목구조감리교육종강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3월 13일 양재동 사무실에서 (사)한국목조건축협회(이하

목건협)와 함께 캐나다우드의 Five Star 프로그램과 목건협의 목조건축기술 인증사

업을 연계하기 위한 협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협의에는 목건협의 회장단과 기술위

원회, 캐나다우드의 QA팀이 참석하였으며, 국내 목조건축 설계 및 시공의 향상을

위한장기적방안인인증제도를만들기위해양협회가협력하기로결정하였다.

� 3월13일(사)한국목조건축협회와목조건축기술인증사업에관한협의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캐나다 제재목 등급규정’과‘경골목구조 구

조설계 Workbook’두 권의 기술서적을 발행하였다. 캐나다 제재목 등

급규정은 캐나다국립목재등급청(NLGA)에서 발행한 NLGA Standard

Grading Rules for Canadian Lumber의 일부를 국문으로 번역한 것이

고, 경골목구조 구조설계 Workbook은 풍하중 및 지진하중이 더 강화된

2009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개발된 프로그램과 책자로 구

성되어 있으며, 목구조설계 기본 이론을 전혀 몰라도 단계적으로 접근

하도록 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교재와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해 구조설계

를할수있도록만든것이특징이다. 두책자는캐나다우드세미나등을

통해무료로배포될예정이다.

� 캐나다제재목등급규정(국문판)과구조설계Workbook 기술서적발행

� 경골목구조내력벽체의차음구조와외벽용도벽체내화구조인정시험

지난 2008년 3월 내화구조로 인정을 받은 3

개의 내력 벽체(단일 스터드벽체, 엇갈린 스

터드벽체, 이중 스터드 벽체)에 대한 차음구

조 인정시험이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한국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

고,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스타코플렉스와 시

멘트 사이딩으로 옥외면을 마감한 2개의 새

로운 외벽 용도의 벽체에 대한 내화구조 인

정시험이4월초까지진행될예정이다. 

� 3월10일대한주택건설협회‘주택사업실무교육’강의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의 정태욱 소장은 전문건설회관에서 진행된 대한주택건설협회

주최의‘주택사업실무교육’에참여하여강의를하였다. 주택사업실무교육은대한주택

건설협회 회원들의 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정태욱 소장은 목조건

축 관련 건축법규와 국내 목조건축 사례를 소개하여 목조건축을 접하지 못했던 회원들

에게높은관심과호응을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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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음구조인정시험-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화구조인정시험-방재시험연구원



� 3월26일특별기획세미나(구조용목재규격및설계응력) 개최

국립산림과학원과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 국제회의실에서‘구조용 목재규격 및 설계응력’특별기획세

미나를개최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박문재목재성능과장이우리나라구조용제재목규격을소개하고, 캐나다목재등급청(NLGA) 알로

젝 전무이사가 캐나다 제재목 등급규정을 소개하였으며, 캐나다임산물연구소(FPInnovations) 콘로이 룸 박사가 캐나다 구조용 침엽수

재의 설계응력에 대해 발표하였다. 또한 캐나다우드에서 캐나다목재등급청(NLGA)의 캐나다 제재목 등급규정을 국문 번역한 책자를 영

문판과함께참가자에게배포하였다.

2009 서울리빙디자인페어 기간 중 국립산림과학원과 캐나다우드 한국사

무소 공동 주최로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402호에서 특별기획세미나를 개

최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개정된 2009 건축구조기준을 국립산림과학원

박문재 목재성능과장이 소개하고, 충남대학교 장상식 교수가 구조설계

Workbook을 이용한 경골목구조 설계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이어서 캐나

다임산물연구소(FPInnovations) 천 니 박사가 목조건축의 내진성능에 대

해 발표를 하였다. 일반인 뿐만 아니라 목조건축관련 업계 및 협회 관계

자, 목조건축관련 전문인 등 160여명이 세미나에 참가하였으며, 세미나

참가자에게는 지난 충남대에서 진행한 Workbook 책자와 엑셀프로그램,

캐나다임산물연구소에서 만든 목조건축의 내진성능 책자와 목조공동주

택설계도면CD 등많은자료를배포하였다.

� 3월27일특별기획세미나(목조공동주택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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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행사및전시회일정

�4월 9일 ~ 4월 13일 : 제3회 리빙&하우징엑스포 / BEXCO

�4월 23일 ~ 4월 26일 : 제1회 2009 그린하우징페어/ SETEC

�5월 26일 ~ 5월 30일 : 제2회 2009 대한민국조경박람회/ COEX

캐나다우드한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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